
렉서스4월까지시승이벤트

렉서스코리아는 20주년을 맞아 오는 4월30

일까지전국렉서스공식딜러에서전국시승회

및감사프로모션을실시한다고22일밝혔다.

이번 시승회에서는 지난 16일 공식 출시된

신형 LS 500과 LS 500h 하이브리드 모델을

직접 시승할 수 있으며, 베스트셀링 모델인

ES나 RX, UX, NX와같은프리미엄하이브

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다양한 하

이브리드모델도만나볼수있다.

운전면허소지자라면누구나렉서스공식홈

페이지를통해신청할수있으며,참가자중추

첨을통해 LG 오브제컬렉션 스타일러(2명),

LG 시그니처가습공기청정기(5명), 50만원

상당의주유권(19명)등을제공한다.

또차종에따라다양한감사프로모션도마

련, 현금 구매 고객에게는 5년 또는 10만km

연장보증서비스혜택을제공하고,차량구입

후3년이내에신차로교환할수있는신차교

환프로그램혜택을마련했다.또프리미엄메

인터넌스 서비스 패키지(PMS) 쿠폰 1매 등

을제공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운전자맞춤정보제공

마이제네시스 앱출시

제네시스브랜드는고객들의자동차라이프

만족도향상을위한개인화모바일서비스어

플리케이션 마이제네시스 (MYGENESIS)

를출시했다고22일밝혔다.

우선개인별사용자경험에최적화된서비스

를제공하기위해주행데이터를기반으로안

전운전을위한정보를제공하고,차계부및소

모품교환시기정보, 1대1안내서비스,고객

위치와날씨, 시간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

다.

특히,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등정

유 3사와 데이터 연동 협약을 체결해 고객이

주유포인트를적립할때마다주유내역이앱

내 차계부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또 온오프라인연계(O2O) 플랫폼구축을

통해해당앱만으로차량정비예약과정비진

행현황및정비리포트확인, 비대면원격진

단까지받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대리

운전과프리미엄세차서비스도앱을통해한

번에이용할수있도록했다.차종별전용상품

과브랜드굿즈도멤버십포인트로구매할수

있다.

한편, 제네시스는 오는 4월30일까지 마이

제네시스론칭기념이벤트를진행한다.앱다

운로드및사용후기작성등을인증한고객중

추첨을통해제주해비치2박숙박권(2명),에

어팟프로(10명) 등상품을증정하며, 추가로

나만의제네시스만들기 이벤트에참여한고

객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제네시스 모델을 한

달간시승해볼수있는제네시스스펙트럼이

용권(3명)도증정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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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끝없는질주…1억이상고가차인기 가속
1~2월8257대팔리며전년비69.2%늘어…벤츠1~3위차지

3억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도전년비각70.8% 38.9%↑

벤츠GLE400 d 4MATIC쿠페 벤츠AMGG63

국내자동차시장에서수입차질주가이어지는가

운데 1억원이상고가의수입차역시올해연초부

터판매가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수입차중

에서가장인기가높은브랜드는메르세데스-벤츠

로,고가의수입차중에서도메르세데스-벤츠모델

들이강세를보이고있다.

2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2

월판매된 1억원이상고가수입차는8257대로파

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80대에 비해

69.2%나증가한것이다.

1억5000만원이상수입차도1850대가판매되면

서지난해1257대보다47.2%증가한것으로나타

났다.

고가수입차중에서도올해연초가장많이판매

된 모델은 701대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 GLE

400 d 4MATIC 쿠페였다. 특히메르세데스-벤츠

의AMGG 63와CLS 450 4MATIC도각각 585

대, 485대팔리면서고가수입차판매 1~3위를모

두벤츠가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보면BMW(2700대)가가장많았

고, 이어벤츠(2653대), 포르쉐(1499대), 아우디

(600대), 볼보(257대)등순이었다.

3억원이상고가모델이많은브랜드인람보르기

니와롤스로이스, 벤틀리도연초부터판매가크게

증가했다. 람보르기니는 지난달까지 50대를 판매

하며작년같은기간에비해38.9%늘었고,롤스로

이스는41대로70.8%증가했다. 벤틀리는35대를

판매하며작년보다20.7%늘었다.

앞서 1월수입승용차신규등록대수는 2만2321

대로전년보다26.5%증가했으며, 2월수입승용

차신규등록대수역시전년대비33.3% 증가한 2

만2290대로집계됐다.

이는역대최고기록을세웠던지난해와비교해

도무려 30% 상당성장한것이다. 지난해국내자

동차시장에서 수입차 판매는 27만4859대로 전년

대비12.3%성장하며최초로27만대를돌파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도 전년보다

48.8%증가한4만3158대를기록하며처음으로연

간3만대를넘어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국내자동차시장에서의수입차인기가높아지면서

고가의모델역시판매가늘어나는등성장세가뚜

렷하다고설명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현대차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혁오밴드와달린다

서울서경주까지1회충전해400㎞…온라인콘서트지원

세계최초양산수소전기상용차글로벌홍보마케팅강화

현대자동차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 수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밴드 혁오 (HYUKOH)와

손을잡았다.

현대차는오는27일부터28일까지전세계에송

출되는혁오의온라인콘서트에수소전기대형트

럭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XCIENT Fuel

Cell)을지원한다고22일밝혔다.

이번후원은현대자동차가지난해 7월세계최

초로양산해스위스에수출한엑시언트수소전기

트럭의성공적인유럽진출을발판삼아, 글로벌

시장에서친환경상용차의여정을이어나가기위

한차원에서이뤄졌다.

이날 현대차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공개된티저영상에는혁오가엑시언트수

소전기트럭에음향장비를싣고이동하는모습이

담겼다. <사진>

혁오는 지난해 1월 앨범 사랑으로 발매와 함

께 19개국 42개 도시에서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

행하려했으나코로나19로인해이번온라인콘서

트를마련했다.

혁오에게 제공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서

울에서촬영지인경주까지 약 400㎞거리를 1회

충전만으로갈수있으며, 각종장비를수용할수

있는넉넉한적재공간을갖췄다는평가다.

특히이번콘서트는플라스틱을최소화해만든

앨범 사랑으로의수록곡을주요플레이리스트로

채택, 수소전기트럭을이동수단으로사용해오염

물질배출을줄이는친환경컨셉으로마련돼지속

가능성을추구하는현대차의미래비전에의미를

더했다는게관계저의설명이다.

현대차관계자는 이번후원이글로벌고객들에

게엑시언트수소전기트럭의뛰어난기술력을알

릴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며 앞으로도수소전기트럭보급과더불어수소전

기상용차의글로벌리더십을알리기위한다양한

마케팅활동을전개할것이라고전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기아가31년만에사명에서 자동차를떼는작업

을사실상마무리하고모빌리티솔루션기업으로의

전환을선언했다.현대차그룹주요상장계열사중

처음으로여성사외이사도선임했다.

기아는 22일 오전 양재동 사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재무제표승인, 정관일부변경, 이사선임등

의안건을논의해모두원안대로의결했다고밝혔

다.

이에따라기아는사명을기아자동차주식회사에

서기아주식회사로바꾸는방안을확정했다.영문

명도 KIA MOTORS CORPORATION (KMC

)에서 KIACORPORATION (KIACORP.)으

로바뀐다.조만간등기절차가마무리되면사명변

경작업은모두완료된다.

송호성사장은주총인사말에서 기아차에서기

아로사명을변경하는것은곧업(業)의확장을의

미하며,기아는이제차량을제조하고판매하는것

을넘어고객에게혁신적인모빌리티경험을제공

하는브랜드로탈바꿈할것이라고선언했다.

기아는이날최준영대표이사(부사장)를사내이

사에선임하고,한철수법무법인화우고문과조화

순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를사외이사로선임했

다.

정치학자중처음으로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

선출된조교수는기아의처음이자유일한여성사

외이사로,감사위원도맡게된다.

이사회이사전원을특정성(性)의이사로구성

하지않는다는내용의정관조항신설안도의결됐

다.여성이사선임으로이사회다양성을강화한다

는취지다.

이와함께기존투명경영위원회를지속가능경영

위원회로확대개편하는안도통과됐다.새로개편

되는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기존투명경영위원회

의역할에더해환경사회지배구조(ESG)분야로

안건논의범위를넓혀회사의 ESG 정책과계획,

주요활동등을심의,의결하는권한을추가로갖게

된다.

이사보수한도는전년과같은 80억원으로책정

됐다. 작년 기말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1000원으로결정됐다. /연합뉴스

자동차뺀기아 새사명확정…혁신모빌리티브랜드탈바꿈


